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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기획 

(1) 과학기술통계·지표관련활동 현황과 과제 

張眞走

투자인력팀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Ⅰ. 서론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의 지식기반화(konwledge-based)현상은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작업은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량적 자료를 제공한다. 과학기술관련 통
계지표작업이란 과학기술활동의 추세와 과학기술활동의 경제 및 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조명해 주는 정량적 자료를 설계, 
수집, 분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정량적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을 설계, 수행하고 그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
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는 연구개발(R&D), 산업혁신 (Innovation) , 첨단기술의 이용(특히, 정보기술의 이용) , 과
학기술인력 (HRST:Human Resourc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특허, bibliometrics, 기술무역 (TBP: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 첨단기술제품의 무역 등에 대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및 사회통계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통계분야에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
으로 조율된 개념 등이 요구된다. OECD는 국제적으로 조율된 과학기술통계표준을 개발하고 정책과 연관되어 국제적으
로 비교가능한 통계 지표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OECD의 과학기술지표에 대한 활동은 국제비교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실적으로 매우 상이한 틀 속에서 관리되
고 있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국제비교의 방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일국의 공공부문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총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거시적 수준을 정하는 방법이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간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제도적 조직적인 요인들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의 핵심적인 지표개발활동
은 국제비교가능성에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OECD각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제반 과학기술통계 및 지표작성에 필요한 표준적인 지침서를 작성하
는 일이다. 그다음으로는 국별로 작성된 통계지표를 보완·정리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지표보고서를 발간할 뿐아니라 

이러한 기초통계 및 지표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표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과
학기술지표개발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Ⅱ. OECD의 과학기술통계 ·지표관련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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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과학기술통계작업은 과학기술공업국(D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산하의 경
제분석 및 통계과(EASD: Economic Analysis and Statistics Division)의 협조하에 NESTI(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그룹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NESTI 그룹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 Policy)의 산하조직으
로서 1962년에 조직되었으며, 각 회원국의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의 생산자 및 수요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자들 
중 약 2/3정도는 각국의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의 생산자 및 수요자들이 참여하고있는데 참여자들 중 약 2/3정도는 각
국의 과학기술 관련 부처에서 종사하는 사람, 약 1/3정도는 각국의 통계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
다. NESTI의 연례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OECD/CSTP 회원국에서 약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OECD/NESTI그룹은 과학기술활동의 측정에 관한 국제기준을 다룬 여러가지 지침서들
(Frascati family)을 발간하였다. 

1963년에 처음 발간한 Frascati Manual은 주로 연구개발통계의 수집방법에 관한 지침서로써 1993년에 제5판을 발간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술무역통계작성 지침서인 TBP Manual, 기술혁신측정 지침서인 Oslo Manual. 과학기술지표로
서 특허자료이용에 관한 지침서인 Patent Manual 과학기술인력측 

<표 1> 과학기술활동측정에 관한 OECD 지침서

정 지침서인 Canberra Manual 등을 발간 하였다. 

OECD는 과학기술통계 및 지표를 1차 레벨D.B.와 2차 레벨 D.B로 구분하여 수집 작성하고 있다. 전자는 산업통계 및 통
상적인 과학기술통계 등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후자는 과학-기술-산업간의 연계를 파악하거나 기술혁신, 경쟁
력 및 과학기술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1차 자료를 체계화한 것이다. 1차 자료 D.B.는 분석작업을 위해 
곧바로 사용하기에는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분류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의수정 및 보정작업을 필
요로 한다. 특정한 분석목적을 위해서는 2차 레벨 D.B.를 구축하고 있다. 각각에 있어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자료의 현재 수집내용 및 향후 개선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차 레벨 D.B.의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활동자료가 시계열자료로 수집되고 있다. 산업활동D.B.는 OECD의 Annual 
Review of Industry라는 분석보고서 작성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 관련자료에 있어서 기업형태의 구분
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되어 있으나 기술집약도에 따른 새로운 기업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술변화가 급격
한 정보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곧 이를 감안한 새로운 통계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레벨 D.B.와 관련된 과학기술통계는 연구주체별로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자료와 연구성과 등에 관한 1차 통계를 수록
한 BSTS(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 이다. BSTS의 개선방향으로는 기술무역자료를 조사하여 추가하
게 될 것이고,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자료보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산업별 특허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1990년에 중단된 ICC D.B.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D.B.)를 다시 구축하기
로 하였다. 과학기술인력지표에 대해서는 인력의 공급, 활용 및 수요를 포괄하는 full-scale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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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 해고, 은퇴 등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인종구성, 교육수준, 여성의 활동정도, 산업 및 기술
분야간의 인력이동 등에 관한지표를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진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서 해외직접투자, 공동모험투자, 기업간 전략적 동맹 및 공동연구협정 
등에 관한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경쟁력변화 및경쟁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개별기업별 
자료수집계획은 풍부한 분석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회원국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
는 어려움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전자매체로 배포되고 있는 D.B.의 경우 수록되어 있는 통계들
을 상호조합시켜 편리하게 각종지표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D.B.를 개발하고 있다. 

국제적인 통계기구인 Eurostat와 Un-Economic Commission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OECD는 통계전문기구
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EC국가, EFTA 국가 및 PECC등의 국제기구에 통계표준에 관한 자문 및 방법론의 제
공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통계의 주관부서인 EASD의 통계수집활동방법을 보면 우선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설문서
를 회원국가의 담당기구에 송부한다. 담당기구가 공공기관일 겅우에는 OECD와 맺은 협력조약에 의해 설문서를 작성하
여 OECD로 반송하게 되어 있다. 

OECD가 수집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기존 통계조사의 결과, 새로운 국제비교지표의 개발을 위
해 시험적으로 수행되는 자료, 관련 민간기구에서 조사할 자료 등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수집하는 과학기술통계 및 지표의 배포방식은 정기적인 자료는 OECD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공개되며, 새로운 지
표의 공개여부는 관련국가의 허락을 받은 후에 결정된다. 

EASD가 발간하는 자료는 지표작성에 관한 지침서, 기초통계집, 분석보고서로 구분되며 모든자료는 문서형태 뿐만 아니
라 디스켓, 자기테이프 형태 및 해외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 OECD의 주요한 활동은 
OECD 이외의 국가에 대한 자료수집 및 타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지표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OECD 회원국들과 동구권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과 경쟁관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과학기술 및 산업
통계 ·지표의 수집활동에도 관심을 쓰고 있다. 

한편 2차 레벨 D.B.의 개발동향은 다음과 같다. 2차 레벨 D.B. 개발의 주요 목적은 제기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
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비교분석을 위한 기반적 자료를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차 레벨 D.B.는 1차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형태와 복잡한 모델분석을 위해 변수들을 재분류하고 보정하여 체계화한 형태로 구분된다. 

전자의 형태로는 1차 레벨 D.B.인 BSTS자료를 토대로 정책의사결정자가 자주 사용하는 핵심적인 통계와 특별한 의미
를 갖는 배율 및 구성비의 지표를 종합하여 정리한MSTI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가 있다. 후자의 
형태로는 OECD가 1988년부터 시작한 STAN(Structural Analysys)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주로 과학-기술-산업-무역을 연결시켜 분석할수 있도록 체계화한 D.B.로 25년간의 국제비교 자료를 체계화한 것이
다. STAN 프로그램은 세가지의 기본적인 요소인 DB구축, 국제비교지표개발 및 일련의 분석작업으로 수행된다. 

STAN D.B.의 예로 산업구조, 기업의 연구개발통계, 무역통계, 산업연관표의 네가지 1차 레벨 DB를 정비하여 통합시킨 
것이 있다. 1) 

이 DB의 특징은 모든 자료를 동일한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과학기술투자와 산업성과를 연결시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술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산업 구조변화에 관한 분석작업을 위한 새로운 국제 비교지표
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Outlooks, Reviews등의 분석보고서 작성에 활용되게 된다. 
최근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성장요인에 관한 지표를 발표한 보고서로 Structural Change and Industrial 
Performance (OECD, 1992)가 있으며, 이 작업은 연구개발투자가 중간재 및 자본재에 체화됨으로써 일어나는 기술확
산현상의 분석, 서비스부문과 제조업분야간의 기술적 연관관계분석, 과학기술이 무역거래의 구조, 에너지소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기술과 산업경제 환경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OECD가 구축 중인 다른 하나의 STAN DB인데, 이는 학술연구에 관한 것으로 Academic-STAN DB라고 부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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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관련된 기존의 1차 레벨 D.B.로부터 수집되는 학술연구투자, 과학자수, 공학자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학술연
구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통일된 학술분야 분류체계로 정비하는 것이다. 

OECD는 기술과 경제와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1988년부터 3년에 걸쳐TEP(Technology-Economy 
Programme)을 수행한 바 있다(OECD, 1992) . TEP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지표에 관한 내용은 광범위하게 검토되었으
며 이 결과에 따라 OECD 과학기술지표개발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이 설정되게 되었다. 전술한 OECD의 최근의 과학기술
지표 개발동향도 이의 기본방향을 따른 것이다. TEP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된 13개의 주
요 과학기술지표항목에 대해 각각 지표작성의 목적, 방법론 및 통계수집방법을 요약 정리하였다. 

1 . 특허지표 

특허지표의 목적은 국가, 산업, 기업 및 기술분야별 특허자료를 통해 국가간의 발명활동의 수준, 구조, 진화과정의 차이
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의존정도, 기술확산속도 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허활동을 관리하는 국제특허기구 
즉, WIPO 및 EPO의 역할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비교의 유용성이 높은 특허자료의 수집이 점차 가능하게 되고 있다. 
OECD는 과학기술지표로서 특허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 Patent Manual을 1994년에 발간한 바 있
다. 특허는 유용한 과학기술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 또는 기술과 기술간의 연계관계를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2)

2. 기술무역 관련 지표 

유의한 기술적 내용을 갖는 국가간의 기술 및 용역거래를 파악함으로써 비체화 된 기술을 통한 국제간의 기술확산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OECD(1990)는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표준지침서를 이미 발간한 바 있다. 기술무역에는 특허, 노
하우, 디자인, 상표, 기술용역, 해외연구개발용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재무, 경영, 법률적 자문, 광고, 보험, 수송, 저작권
에 의한 거래, 소프트웨어 거래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무역에 관한 국가간 관행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기술무역지표의 정확한 국제비교는 곤란한 실정이다. 

3. 문헌분석 관련 지표(Bibliometrics) 

과학기술논문의 발생수 및 인용에 관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 개인, 연구팀, 연구기관, 국가간의 연구성과를 비교하고 있
다. 더 고차원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국내 및 국제간의 연구활동 네트워크의 파악 및 과학기술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관련 자료의 수집방법이나 과학기술지표로서 활용방법 등에 관한 공
식적인 국제적 지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분석은 미국의 사설기관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발간되고 있는 SCI(Science Citation Index)를 자료원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NIH의 Medline.
네덜란드의 Excerpta Medica는 의학분야의 문헌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자료원이다. OECD는 문헌분석지표개발을 EC
의 MONITOR-SPEAR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마련
되어 있지 않다. 

4. 첨단기술시장 관련 지표 

첨단기술시장에 있어서 국제경쟁력과 무역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생산 및 수출제품의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려는 지표이
다. 첨단기술제품은 급속한 수요증가와 일부기업에 의한 과감한 시장구조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존시장구조의 변화
를 선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지표는 원래 연구개발의 성과 및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나 최근에는 경쟁력 분
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적으로 승인된 첨단기술산업 및 제품에 관한 기준은 없다. 첨단기술을 구분하는 방법은 산업레벨에 의
한 분류와 제품레벨에 의한 것 두가지가 있으며 OECD는 각각에 관한 기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산업레벨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으로관련산업의 생산액이나 매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인 연구개발집약도가 사용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연구개발 이외에 투입된 모든 기술적 내용을 고려하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여
기서 기술적 내용이란 중간재투입, 자본재, 수입품에 제화된 외국의 연구개발투입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적 내용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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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푄 제품레벨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제품에 투입된 기술적 내용을 측정하되 투입요소인 타 제품의 연구개발효과
를 제외하여 연구개발집약도를 측정하는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제품제벨분석을 위해서는 개별제품단위별로 구
체적인 연구개발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OECD에서 발간되고 있는 관련 지표는 MSTI에 있는 주요
연구개발집약제품의 수입-수출 비율지표와 "Review of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 에 수록된 high, 
medium, low R&D intensive industry로 구분된 무역지표가 있다. 

5. 기술혁신지표 

기술혁신과정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혁신활동의 성과와 투입되는 전반적인 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외에 부
가적으로 혁신을 저해 ·촉진하는 요인, 혁신으로 인한 영향, 기업의 혁신능력, 혁신의 확산 등에 관한 것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OECD는 혁신조사에 관한 기본지침서로 Oslo Manual을 1992년에 발간한 바 있다. OECD의 조사에 의하면 
회원국의 절반이상이 기술혁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국제비교가 가능한 정도의 체계는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OECD는 Nordic Fund Eurostat와 긴밀한 협력으로 혁신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비교를 위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6. 자동화기술의 활용지표 

첨단 자동화기술(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의 활용정도, 확산속도 및 사회 경제적 영향에 관한 것을 다루
기 위한 지표이다. OECD는 이 분야에 있어서 활발한 정기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첨단자동화기술
(AMT)이란 설계, 생산 및 물류처리에 있어서 활용되는 컴퓨터 제어기술 또는 미세전자기술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예로
는 CAD, CAE,자동저장 및 검색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FMS나 CIM으로 통합 연결되는 것이다. 국별 자료
는 제조업의 개별기업에 대한특별조사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에서 수행되는 조사는 표준설문서를 활용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AMT 관련 지표는 프랑스,독일,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비교가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 후원
국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조사작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 과학기술인력지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목적이며, 이외에 과학기술능력의 평가, 과학기술
교육과 훈련계획, 인력간의 지식확산정도 여성인력 및 소수민족와 역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인력의 스톡
(Stocks)과 플로우(Flows)를 측정할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인 기준의 마련을 위해 OECD는 1995년에 
Canberra Manual을 발간한 바 있다. 과학기술 인력수준은 질적수준과 고용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수요· 공급분석

을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의 자료가 모두 필요하게 된다. 일국의 과학기술인력의 스톡을 알기 위해서는 인력 전체의 고용
수, 고용분야별, 고용형태별 자료가 필요하며 교육 또는 이민을 통한 신규증가. 은퇴 또는 이민을 통한 감소상태를 알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인력자료는 교육, 고용, 인구센서스 등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현재UNESCO는 국별 과학기술인력
의 스톡에 관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OECD는 이보다 구체적이고 개선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술
한 Academic STAN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8. 교육지표 

교육 관련 통계 및 지표에 관한 최초의 기본지침은 Method and Statistical Needs for Educational Planning(OECD, 
1967) 이다. 

이후 1976년 UNESCO가 설정한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가 현재 국제적인 기준
으로 통용되고 있다. OECD는 1990년에 회원국의 전교육과정에 걸친 교육통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비교
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육 통계작성방법론을 보완하여 199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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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훈련 관련 지표 

기업이 실시하는 구조화 된 기술훈련에 관한 현황 및 비용, 효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어떠한 요
인이 고용자로 하여금 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며,성공적인 훈련의 형태는 어떠한 짓인가도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
다. 이러한 정보는 경쟁력의 유지, 피고용인력의 능력저하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응할 수 있
는 정책대안의 수립에 필수적이다. 아직 이 분야의 통계 및 지표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 훈련 관련통계는 최근 중
요시되고 있는 무형적 투자3)(Intangible Investment)의 주요한 형태 중 하나로 OECD는 훈련에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
의, 고용자 및 피고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조사방법 등에 관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데이타는 수집되고 있지 
않다. 

10. 산업구조 관련 통계 및 지표 

산업별 수요변수에 판한 시계열 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통계로서 과학기술 및 무역 관련 통계와 연계시켜 산업구조변화 
및 구조조정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OECD가 가장 오래전부터 수집해 오던 통계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투자, 기업수, 임금, 근로시간 등이 있다. OECD는 
매년 Industrial Structure; Statistics를 발간하고 있으며 UN과 Eurostat에서 발간되는 유사자료를 통합하여 저술한 
STAN D.B.를 구축하고 있다. 

11 .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지표 

산업지원을 위한 정부보조금의 형태를 파악하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국세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을 현재 개발중에 있다. 금융지원(financial instruments) 과 재정지원(fiscal aid)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직접보조금, 정책자금융자,지급보증 등이 있고 후자는 조세감면, 조세연기, 특별감가상각 및 구매혜택 등이 해당
된다. 자원정책의 형태는 산업부문별지원, 불황산업지원, 연구개발지원, 지역개발지원, 특정한 목적의 투자지원, 중소기
업지원, 훈련 및 고용지원. 수출촉진지원의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OECD는 이제까지 두번의 조사작업을 실시한바 있다. 최근의 조사는 '86∼'89년의 3년간 실시된 것으로 회원국의 800여
개 산업지원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금액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정책수단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것이다. 향후 지원프로그램을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분류체계로 재정비하고 이들의 경제적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간의 보조금정책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국제적 규범을 제
안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12. 외국인 직접투자지표 

산업활동이 점차 세계화됨에 따라 산업별로 분류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스톡과 플로우자료가 중요시 되고 있다. 주
요항목은 직접투자와 무역, 기술이전, 산업구조 및 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지표이다. OECD가 1992년 정의한 직접투자
의 개념은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지배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로 구
분하고 있다. 첫째 자회사 형태로 50% 이상의 의결권 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며 임원의 임면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이
다. 둘째 자매기업의 형태로 모기업은 투표권한 주식의 10∼50%를 소유하며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이다. 셋째 법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사나 현지생산기지 형태로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건물, 토지, 생산시설을 소유한 경
우이다. 

직접투자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각국의 재무부, 중앙은행. 상공무역부처에서 수집되고 있다. 주요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산업부문별이나 상대국가별로 투자의 흐름에 관한 자료 투자의스톡 또는 일정기간간의 누적투자금액, 외국인이 50% 이
상적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특성 등이며 이러한 직접투자의 특성이 생산, 이익률, 연구개발투자, 수출입, 기술이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분석 등이다. OECD는 현재 상기한 세가지 직접투자 형태로 구분하여 12개국에 대
한 약 15년간의 통계를유지하고 있다. 

13. 환경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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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표의 작성목적은 1차적으로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정책의 통합적 접근에 두고 있으며, 이 밖의 환경에 관한 국제협
력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및 대중의 보건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
다. 

환경지표에 관한 전형적인 틀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표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첫째 환경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지표, 둘째 산업별 정책에 관련된 환경적 요소에 관한 지표 특히 농업, 에너지, 수송정
책에 있어서 환경효율에 관한 것이다. 셋째 환경에 관련된 모든 예산계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OECD는 환경 관련 D.
B로서 SIREN D.B를 구축했으며 정기적으로 Conpedium of Environmental Data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에
는 Environment Indicators라는 특별환경지표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Ⅲ. OECD 과학기술통계 ·지표 활동의 과제 

최근 혁신과정과 경제성장에 있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과학
기술과 국가경제의 구조에 관한 분석의 개념적 틀이 변화함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지표의 수집 및 이용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과학기술통계지표의 

단순한 독립적 이용은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분석의 개념적 틀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표들
의 복합적 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OECD는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통계지표활동의 향후 추진과제들을 마련하고 있다. 

1. 연구개발과 경제적 성과간의 괴리를 보완하는 통계지표체계 구축 

기존의 과학기술통계는 과학기술체제내의 투입요소 (R& D)와 산출 요소 (patents, bibliornetrics)를 중심으로 하는 틀 
속에서 분석되었다.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연구개발과 
경제적 활동 간의 연계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인력은 단지 투입측
면의 자료일 뿐이며 경제적 성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기에는 불완전한 지표라는 지적이 많다. 나아가 연구개발을 통
한 산업기술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의 산업간 확산을 측정해 주는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1) 연구개발통계와 산업통계와의 재통합 

기존의 산업기술통계를 구조적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한다. 현재 제조업의 구조적분석을 위한 새로운 STAN 
data-base를 구축하였고 STAN data-base의 한 구성 요소로OECD 각 회원국의 도움을 받아 산업의 연구개발 관련 자
료를 취합한 ANBERD data-base를 완성하였다. ANBERD 및 투입-산출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재 및 중간재에 체화된 
기술의 산업간 및 국가간 흐름을 측정하였으며 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에 관한 새로운 측정지표인 STIBERD를 개발하였
다. 한편, 특허통계자료를 산업분류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과학기술지표와 경제적 성과지표의 
panel 자료에 근거한 기술과 혁신의 기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 중이다. 

2) 생산기술 조사 

기술의 확산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보기술의 확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획득 및 사용에 관한 기업 차원
의 조사를 수행 중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아직 일반화 되지는 않았다. 

3) 혁신조사의 수행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OECD는 기술혁신과정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혁신활동의 성과와 투입되는 전반적인 자원을 측정
하기 위한 지표개발의 일환으로 혁신조사(innovation survey)를 수행 중이다. EC와 공동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여 CIS
(Community Innovation Survey)를 수행하였는데 CIS는 EC 산하의 통계 담당조직인 Eurostat와 EC내의 DG-Ⅷ-D
(SPRINT Program, European Innovation Monitoring System)의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다. OECD는 Oslo Manua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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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그 동안 회원국들이 시행하였던 혁신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말부터 Oslo Manual의 개정작업을 수행
해 오고 있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지침서는 1996년 6월말 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2. 과학기술체제에서 국가혁신체제로의 변화 

자원의 조달 및 사용행태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분석이 기술지식의 창출 및 확산에 필수적인 각 주
체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국가혁신체제의 분석으로 변화 함에 따라 과학기술통계 지표의 개발 방향에도 많은 변화
가 예상된다. 

1) 국가혁신체제의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시험적 연구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 중이다. 예를들면 지식체계(knowledge system)에 대
한 연구가 ANBERD/STAN data-base 및 OECD의 혁신조사, 대형연구개발 수행기업에 대한 PACE조사, YALE 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몇몇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 중이다. 

2) 과학기술인력 조사 

기존의 연구개발조사(R&D survey)는 주로 연구개발인력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기술혁신의 총체적인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다양한 관련 인력의 수급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포괄적인 과학기술인력 조사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인력의 조사방법론은 1995년도 OECD/NESTI그룹
에 의해 발간된 Canberra Manual에 제시되어 있다. 

3) 기술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 대한 새로운 지표개발 

OECD의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프로젝트는 기존의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나 이 들만으로는 부족
하기 때문에 1996년 6월 말에 새로운 지표개발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지표개발의 장
기적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Ⅳ 맺는말 

현재의 국내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처 이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
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둘째 기술수출입, 과학기술인력조사 및 연구개발의 과정과 성
과 등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셋째, 과학기술관련 통계지표의 수집시에 통계청 등 관련 
정부기관 사이의 협조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넷째, 고위 과학기술정책 입안층의 과학기술통계지표의 활용에 관
한 인식이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과거 과학기술통계지표와의 일관성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해 국제표준에 맞는 새로운, 신
뢰도 높은 통계지표의 작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1994년 우리나라의 CSTP/OECD 가입과 더불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를 중심으로한 과학기술통계지표 관
련 연구의 수행 및 OECD 과학기술통계지표 관련 회의의 참석등을 통하여 과학기술통계지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
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OECD 기준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의 정비를 시작하였다. 

국내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의 구축은 당분간 OECD의 관련활동 및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보
완하여 수용하는 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OECD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 연구개발조사를 OECD기준에 맞도록 좀더 수정·보완함. 

- OECD 기준에 따른 혁신조사의 수행 

-과학기술인력조사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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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입통계조사의 개선 

-종합적인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과학기술 국민의식조사, 대학연구부문 통계지표, 특허통계, SCI 지
표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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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현재 구축된 STAN DB의 내용은 ISIC기준에 따른 46개 제조업 분야와 11개 서비스산업분야에 대해 각회원국
의 생산,부가가치, 투자, 고용, 임금, 무역, 연구개발통계를 1967년부터 1989년까지 정비한 것임 (OECD, 1992) . 

주석 2) 과학기술지표로서 특허지표의 활용방법에 관해서는 Griliches(1990)와 F Narin, et al(1992)을 참고하기 바
람 

주석 3) 무형적 투자란 고정자산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OECD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관한 투자 및 훈련, 관리, 정
보, 조직, 마케팅투자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기준은 거의 없는 정도이
며, 단지 핀란드의 경우 기업이 투자한 무형적 투자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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